
새한 분식회계 임원해임 권고 의결
금융감독위 , 새한미디어·신성통상 포함 … 회계위배 메디다스 경고

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새한, 새한미디어, 신성통상 3사의 전 대표이사

등을 해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.

또 3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,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유가증권 발행을 6-9월간 제한했다.

아울러 회사예금을 불법 인출해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비상장·비등록 법인 케피코의 회계담

당 집행임원 및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고,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코스닥 법인 메디다스와 비상장·비등록 법

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고, 감사인 1년간 지정 등 조치를 취했다.

이와 함께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감사인에 대해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,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요구, 벌

점 부과 등 제재조치를, 공인회계사 14명에 대해서도 1년간 감사참여제한 요구, 경고, 직무연수 요구 등 조치

를 취했다.

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실시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한 10개 비상장·비등록 법인에 대해

서도 유가증권 발행 제한, 감사인 지정,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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